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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 불륜 증거
사진 속 여자는?

70년 해로하고 한날한시 손잡고 세상 떠난 부부

남편 꿈에 나온 번호로 복권 당첨된 여성

70년을 해로한 부부가 불과 몇 분 차이로 나란히 세

상을 떠났다. 이들 부부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

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.

오하이오주에서 살고 있던 딕(89)과 셜리(87) 부부

는 지난해 12월 22일 결혼 70주년을 맞았다. 슬하

에 5명의 자식과 13명의 손주, 그리고 28명의 증손

주가 있을 정도로 70년의 결혼 생활은 부부에게 행

복 그 자체였다.

이들 부부는 이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

아온 가족들에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

코로나19로 실직한 한 여성이 

거액의 복권에 당첨됐다. 특히 

이 여성은 20년 전 남편이 꿈에

서 본 번호를 기입해 대박을 터

뜨리는 행운을 얻었다. 

지난 24일 캐나다 CTV News

에 따르면 토론토에 살고 있는 

딩 프라바투돔(57)씨가 6,000

만 캐나다달러(미화 약 4,700

만 달러) 복권에 당첨됐다.

프라바투돔은“20년 전 남편

의 꿈에서 본 번호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다.”면서“복

권 당첨이라는 믿기 힘든 행운이 내게도 찾아왔다.”

며 기뻐했다. 

라오스 출신인 프라바투돔은 1980년 14명의 형제

으며 그로부터 약 보름 후인 지난 1월 8일 코로나 19 

확진 판정을 받았다. 이후 부부는 병원에 입원에 다

른 층으로 분리돼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오히려 악

화됐고 결국 손을 쓰기 힘든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.

부부의 딸 하퍼는“병원 측에 부모님이 한 방에 함

께 있게 해달라 간청했으며 고맙게도 이를 들어줬

다.”면서“존 덴버의 애창곡이 나오는 병실에서 두 

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.”고 

말했다. 

이별의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다. 부인 셜리가 먼저 

눈을 감았다. 이에 간호사가 남편 딕에게‘이제 손을 

놓아도 괜찮다.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’는 말을 남기

자 곧 그 역시 숨을 멈췄다. 이렇게 지난 12일 부부는 

70년이라는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.

딸 하퍼는“부모님을 동시에 잃은 우리들의 마음은 

산산조각이 났지만 부모님은 정말 동화같은 결말을 

맺었다.”면서 눈시울을 붉혔다. 

숨진 부부는 1 월 19 일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정

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.

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한 여성이 남편에게 흉기

를 휘둘렀다.

멕시코 소노라주에 사는 이 여성은 남편의 휴대

전화에서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환하게 웃으

며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. 두 사람이 밀회를 즐기

는 사진도 있었다.

사진을 본 여성은 남편이 외도했다고 화를 내며 

부엌으로 가 흉기를 집어 들어 남편에게 여러 차

례 휘둘렀다. 비명을 들은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

찰은 아내를 체포해 곧장 경찰서로 연행했다.

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

밝혀졌다. 남편 휴대전화 속 여성 사진은 다름 아

닌 본인의 옛날 사진이었던 것이다.

경찰 관계자는“체포된 여성은 남편이 바람을 

피운 줄 알고 격분해 흉기로 여러 번 남편을 찔

렀다. 하지만 피의자가 봤다는 사진은 수년 전 본

인이 남편과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다.”고 밝혔다. 

또“사진 속 여성이 너무 어리고, 날씬하고, 예뻐서 

과거의 본인이었을 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.”

는 아내의 해명도 덧붙였다.

남편은 아내가 본 사진은 자신과 아내가 지금보

다 젊고 훨씬 더 날씬했을 때 찍은 사진이며, 오래

된 사진을 휴대전화 속에 간직하고 싶어 디지털

화했다고 설명했다.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

남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, 아내는 법적 

처분을 기다리고 있다.

이번 사건에 대해 한 현지 매체는“아내의 상상

력이 만들어낸 비극”이라고 전했다.

자매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해 

40년 간 노동자로 일해오며 두

명의 자식을 힘겹게 키워왔지

만 지난해 봄 코로나19 확산과 

함께 일자리를 잃었다. 그에게 

일생일대의 행운이 찾아온 것

은 지난해 연말이다. 20년 간 매

주 구매해 온 온타리오주 복권

에 당첨된 것이다.

프라바투돔은“지난 40년 간 

가족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

해왔다.”면서“이민자로서 대박 복권 당첨은 꿈조차 

꿀 수 없는 일이었다.”고 밝혔다. 이어“캐나다로 왔을 

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여행을 한 적이 없

다.”면서“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대로 유럽, 하와이 

등을 여행하며 세상을 보고 싶다.”고 말했다.

▲ 사진=멕시코 경찰 자료 사진. shutterstoc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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